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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’

‘만남이 어려워도 방송을 통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
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줄어든 거 같아요’

‘잊지 못할 추억이 된 거 같아요’

‘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니 보호자도 위로가 되고
환자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’

‘통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’

‘가족들과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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